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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함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역 한국

출판부(738-6832, 청 운동)로 연락해 주시 기

바 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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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년 전, 5월 에 펜실바니아주, 하모니 근처의

아름다운 사스케하나 강둑에서 아론 신권이

침 례 요한에 의하여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

카우드리 에 게 회복되 었다.

교회 빛 지역 소식



































































































물어 보았다.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아십 니까 ? ”

다시 한번 그녀는 마치 내 말을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나를

쳐 다보고는 웃기 시작하다가

“저는·●·저는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내가 아는 한

그녀는 침 례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 했으며 캄보디 아어로 예배보는

지역 의 지부에 참석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접견하지

않고는 그녀가 침례받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었으나, 내가 아무리 쉽게

말하려고 애써도 그 질문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어찌 할 바를 몰라, 장로들이

곤경에 닥치면 보라고 준 선교사 토론

책자를 펴 들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

온 아시아 사람이 사용하는 너댓 가지

언어로 적힌 복음 원칙을 뒤적거렸다.

첫번째 토론 같아 보이는 부분에서

구세주의 그림 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그 그림을 보여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 니까 ? ”라고 물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힘차게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앞에 놓인 그림을

분명히 알아보고는 “예, 선생 님.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외 쳤 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영어를

잘 모르는 그녀는 모든 긍정적 인

메시지를 전하는 단어와 감정을

사랑이라는 하나의 낱말로 압축시켰다.

똑같은 과정을 통하여 나는 그녀가 요셉

스미스, 벤슨 대관장, 십 계명, 십 일조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물어볼 때는 그

토론 책자에서 술병, 담배갑, 커피잔의

그림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을 위반하는 이 런

것들을 보여 주자 그녀는 머리를 세차게

혼들면서 “안됩 니다. 선생 님.

안됩 니 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대답하여 접 견이 끝났는 데,

대부분 특정 인물이나 개념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하는 식 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그녀가 모든 면에서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주는 영의

중거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받았다. 나는 그녀를 축하해 주고

침례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을 때

다시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며

“고맙습니다. 선생 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 다.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나는 모든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 것 이 생각났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 37∼ 39)

비록 이 여인은 접견하는 동안

겸 손하게 나를 “선생 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접견 시간 동안 그녀가

대답한 것은 나에게 홀륭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복음의 본질을

배웠던 것이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누구도 그에게 구세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확신시킬 필요가

없었다. 저절로 그녀에게 그 확신이

왔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며 알고서는 주님 의 법률

가운데 어떤 것을 어긴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접견 이후로 나는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간증을 많이 들었다.

사람들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영 이 그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주셨다. 그러나 나는

초라한 아파트에서 순박한 피난민

주부가 첩 견을 하는 자리에서 “예,

선생 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깊은

영향을 받은 간증을 들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




